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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위험물 화재

위험물 사고 예방 수칙

1. 선임된 취급자만 위험물 취급 

• 위험물 취급은 반드시 선임된 취급자   

(관리자)의 관리하에 실시

2. 위험물이 인접한 곳에서 용접이나   

용단작업은 절대 금지

• 불티의 비산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갑작스러운 화재 발생 가능

3. 위험물 저장소에서는 화기 및   

인화물 취급하지 않기

• 인화점이 낮은 위험물은 불이 붙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음

4. 위험물 집합 장소는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수시로 환기

• 가스 체류 시 화재 위험 및 작업자   

중독 사고 발생 가능

5. 위험물과 일반 물품을 혼재하여   

저장 및 보관하지 않기

• 법령에 의한 혼재 명시 및 가능한   

물품끼리 보관

스스로 진단하기

Check List
 위험물이 인접한 곳에서 화기를    

취급하고 있지 않나요?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곳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지 않나요? 

 위험물 취급 장소에 임의의 작업자가   

출입하지는 않나요? 

 인화성 유류가 누유, 누수되고 있지는   

않나요? 

 위험물 저장장소가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인가요? 

 위험물 인접 장소에서 용접이나    

용단 작업을 하지는 않나요? 

 위험물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나요? 

 위험물 인접 장소에서 흡연을 하지는    

않나요? 

본 행동요령은 재난유형별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제작한 것이므로
동일한 재난이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행동요령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면 더욱 안전해요



위험물 알아보기

위험물이란?(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구분 명칭 대표 성질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브롬산 염류 등)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마그네슘 등)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나트륨 등)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석유류 등)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질산에스테르 등)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과산화 수소 등)

사고 사례
• 화성시 의약품 원료 제조공장 폭발(화재)사고

일 시 ’22년 9월 30일 14시경

피해현황 사망 1, 중상 4, 경상 11

사건개요 제조공정 반응기에서 아세톤 및 혼합물이 누출되어 폭발

현황 및 주요 원인

전국 위험물 사고 통계(최근 5년간, ’17~’21년)

• “제4류 위험물(석유류)”에서 압도적 발생

1.2%

제1류

2.1%

제2류

2.8%

제3류

80.4%

제4류

1.5%

제5류

12.0%

제6류

- 제4류 위험물(석유류)에서 위험물 사고 80.4% 발생

- 사고 유형은 화재(44.2%)＞누출(28.4%)>폭발(25.4%) 순

위험물 화재 위험성

•   연소될 때 발열량(나무 발열량에 비해 2배 이상)이 

높아 화재 확대 위험성 높음

• 유독가스(탄화수소 등)를 흡입하면 화학성   

폐렴 등과 같은 심각한 증상 발생

• 수소 등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고 낮은   

인화점에서 폭발 가능

국민행동요령

1. 신속하게 대피하기

•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물수건 등을 사용해서 흡입 차단

2. 119 신고 및 주변에 알리기

• 신고 시 위험물의 종류,   

공장 용도 알리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열 흡입 방지를  

위해 두 손으로 얼굴 감싸기

• 이동을 멈추고 바닥에 몸을   

좌·우로 뒹굴어 불을 끄기

4. 유류 화재 초기 소화시   

B급 소화기(분말소화기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 사용

※ 석유류나 페인트 화재는 물을   

사용하여 화재진압 금지

5. 폭발 위험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여 안전거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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